
 
 

 

BEST신년 합동  

축하회를 개최 
자동차 재활용 부품 유통 4 단체로 결성

하는 BEST 리사이클러즈 얼라이언스는 1 월 

28 일, 도내 회장에서 신년 합동 축하회를 

개최하였다. 동 얼라이언스는 가맹단체에서

의 상호 부품 유통과 공동 교육 연수를 실

시하는 등, 가맹 단체 간의 긴밀한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사업

부제 체재 하에서의 활동보고에서는, 리빌트 

사업의 차기 매출을 25%증가로 할을내걸고, 

판매 강화를 도모할 방침을 표명했다. 

동시에 발표한 그룹 간의 2014년 상호 유

통 실적 금액은 8.81%증가의 약 23억 7천만

으로, 발족 이래 8년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 강화 방침을 내세운 리빌트사업에

서는 신품부품과의 조합이나 신품부품의 취

급처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여 목표 달성을 

꾀한다. 

사업 보고서에서는 이 외에, 교육 연수, 

물류, 홍보 등 각가의 사업에서의 활동 상황

이나 향후의 전개를 기재하였다. 교육 연수 

분야에서는, 지난해 2회 실시한 ‘자동차 기

술 기업 연

수회’를 올

해도 개최한

다.  3 월 에 

첫 회를 개

최할 예정으

로, 내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

급 방법 등

을 예정하지

만, 높은 기

술 대응력을 

습득하기 위

해, 폭넓은 강좌 내용을 검토한다. 홍보활동

에서는, 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게재나 홈페

이지 상에서의 계몽, 동 얼라이언스 정보지 

발행을 계속해 이어간다. 

부품 유통 사업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최

하는‘자동차 리사이클부품 로지스틱연구

회’ (로지연)  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회

원 단위로 공유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BEST에서는, 대표자 회의의 계속적인 개

최나 단체 교섭 사안의 구현화를 위해 노력

해 나간다. 또한, 여성 사원의 힘을 활용하

는 대처로 실시하고 있는‘BEST여자회’를 

올해도 열 방침으로, 조직 전체의 힘을 강화

할 방침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2월 5일(목)  

재활용 현황과 과제 –상– 
일간 자동차신문사는 1 월 29 일, 도쿄 도내

에서 자동차 재활용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제 

1 회 자동차 리사이클・서밋'을 개최하였다. 

서밋에서는, 자동차 재활용 관련 단체인16단체

가 현재의 업계에 있어 과제와 그 대응책을 각

각 논의하였으며, 향후 업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서밋의 마지막으로는 ‘서밋 

선언’을 채택하여, 일본의 ‘순환형 사회 형

성’에 일치 단결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하

였다. 재활용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

한다는 첫 시도가 된 이번 서밋. 글로벌화와 

타 업계에 대한 어필 등 업계의 경계를 넘어서

의 대응과, 재활용부품 보급 확대를 위한 노

력, 과제라는 업계내에서의 현황에 대한 언급

이 중심이 되었다. 자동차 리사이클법 시행 10

년째를 맞이하여, 업계는 기로에 서 있다.  

논의에 앞서, 기조 강연으로 경제산업성 제

조산업국 자동차과 자동차 리사이클실의 가나

자와 마코토(金澤 信)실장과 환경성 폐기물・

리사이클대책부 기획과 리사이클추진실의 쇼지 

마사노리 (庄子真憲)실장이 정부로서의 대응책

과 업계의 현재 상황 인식에 대해 언급했

다. 가나자와 실장은 지금까지 자동차 재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5년1월 

3,148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

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

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

여 공동 개발하였다. 

「그린포인트시스템」으로부터 참조 



인터뷰 

경제산업성 자동차과 자동

차 리사이클실 가나자와 

마코토 실장 
 

경제산업성은 자동차 재활용 부품의 적

정한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대응을, 업

계와 협력하며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재활

용 부품의 규격 책정을 위한 연구회에서 일

정한 방향을 정해, 해체 사업자의 경영 실

태 조사도 마무리되었다. 제조산업국 자동

차과의 가나자와 마코토(金澤 信) 자동차 

리사이클실장에게, 재활용부품 업계의 현재 

상황과 향후에 대해 물었다. 

 

- 자동차 재활용의 현재 상황

은 

“자동차 리사이클법이 시행되고 약 10

년이 되는데,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 

‘일본 모델’로써 꽤 정밀도가 높은 것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제도로서 투명성이 

높으며, 가시화에 응답할 수 있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

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새로운 과

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고 인

식하고 있다.” 

 

- 자동차 리사이클법 재검토의 합동 회

의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아직 (합동회의의 정리는) 앞으로의 논

의이겠지만, 3R의 추진・질의 향상을 위한 

위원, 당사자인 분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

고 참가해 주시고 있다. 우리들도 정밀한 

해체와 자원의 유효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나아가 개선해야 할 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센터를 포함

하여, 향후 논의를 진행시키고 싶다.” 

 

-HV와 FCV 등 차세대 자동차

에 대한 대응은 

"차세대 자동차의 대응에 대해서는, FCV

로 대표되는 새로운 소재도 채용되고 있어, 

과제가 되고 있다.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하는가를, 심의회에서도 충

분히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 FCV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보급을 하는 전 단계, 보급 

단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제조

업체를 포함하여 공유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뿐만이 아닌 관계 부처

도 더불어 협력해 가며 움직일 것이라 생각

한다. 재활용 업계에서도 자동차 리사이클

사(士) 제도가 있기에, 교육의 질을 높여, 

투명한 사업자가 업계에 대응해 주시는 것

은, 우리들도 연락을 취하기 쉬운 상황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한다.”  

 

- 재활용 부품의 규격 만들기 

연구회에서 논의가 정리되었다. 

"작년 8 월에 연구회의 중간보고가 정리

되었다. 현재는 업계의 자율 노력으로써, 

우리는 측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

다. 좀처럼 전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어떠한 형태로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면, 

통상적인 신품부품과는 다른 어려운 점도 

있다. 우리들로서도 가능한 한 응원하고 싶

다. 재활용부품의 이용 촉진으로, 사용자에

게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안심・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생각한다.” 

 

- 단체, 각 회사의 해외 진출

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특정 국가로부터 

문의가 있어, 협력하거나 소개를 해 왔다. 

업계 관계분들은 그것과는 달리, 중국이나 

중동에 투자, 해외규격 책정 등을 전개하

며, 의욕적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 경제산업성으로서도 일본 자동

차가 보급되고 있는 ASEAN에서, 재활용에 

대한 과제 등의 정보 교환을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ASEAN 안

에서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도 나타

나기 시작했다. 상대국이 주체적이지만, 일

본 등 선진국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정비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일본 사업자가 해외에서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

로 전체 재활용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업계에 있어서도, (해외에 대해) 보다 관심

을 가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 

 

- 업계 과제는 

"예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점이지만, 사

업자간에 그치지 않고 최종 사용자에게의 

정보 제공을 더욱 추진해 가고 싶다. 인수 

사업자 관계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

는 것은 연구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다. 또한 재활용의 질 향상은 향후 심의회

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 여긴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1월 15일(목) 

 

–Continued from Page 1 

 
활용사업을 되돌아보며 "자동차 산업은 일본

의 주도산업이다.”라고 한 후, “(재활용사

업은)지금까지 주목을 받아 왔느냐고 한다면 

실은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 

“각 회사・그룹의 대응책은 중요하지만, 업

계가 하나가 되어 대처할 과제가 많다.”라고 

강조하였다. 

쇼지 실장은 환경성으로서 재활용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소개하며, “재사용・폐기물

의 감량화의 추진, 재활용의 고도화(재활용

의)양에서 질로”의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

진 중임을 언급하였다. 

서밋에서의 논의는, ‘업계에서의 3R을 더

욱 촉진’’자동차 재활용부품의 보급 확대

를 위해’’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자동차 재

활용 사업’라고 하는3개의 커다란 테마에 

대해 단체 대표가 각자의 의견을 말하였다. 

현재, 업계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용후 자동차의 입고 확보이다. “무리한 

가격으로 입찰해서까지, 오토옥션(AA)에서 

차량을 사야 하는 상황이 있다.”(NGP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협동조합・하세가와 도

시히코(長谷川利彦) 이사장), “부품 수거를 

위한 차량의 부족이 이제부터 현저히 나타나

게 될 것이며,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빅

웨이브・핫토리 아츠시(服部厚司) 사장)이라

는, 이른바 ‘총알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

리가 단체 대표로부터 높아지고 있다.  

사용후 자동차의 확보는 최근, 재활용사업

자에게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일본ELV 

리사이클기구의 가와무라 니시오(河村二四

夫) 대표이사는 “14년을 넘는 저연식인 차

량이 중고차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업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제동이 필요하

지 않을까.”라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해결

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만, “자동차 리

사이클법에서 사용후 자동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자구 노

력만 있을 뿐이다.”(TCR그룹・오하시 다케

히코(大橋岳彦) 회장), "높은 가격으로 AA의 

차량을 구입하여, 높은 단가로 부품을 판매. 

이러한 무사도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일본파트협회・하야카와 이치지

(早川一二) 회장)라며 현재 상황을 수용하여 

기업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

게 들리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각 단체가 정면에서 부딪쳐 나가는 것이 중

요하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2월 5일(목) 

 

 





 


